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通過對『黃帝內經』中提出的與不眼相關的17篇經文的考察, 進行不眼原因的冊究, 得tl:l如f可結

論:

睡眼和不眼, 與A體內衛氣的活動有關. 봉n白畵衛氣行於陽分, 故能蘇醒; 而夜R짧衛氣行於陰分, 

則能入睡. 衛氣能嘴JI頂利地出入內外, 其力量是由五購的精氣提供的. 因t야짧括而言, 不眼的原因

是陰虛陽H王的狀態.

雖然不眼不過是一種病徒, 但其原因是多樣的. 在經文中所見的原因, 進行漸括如下;

陽氣7도盛, 陽明經失調, 몹 며不和, 五織受頻傷, 或因年老五H藏精氣不足, 因狂~或5명b鬼飛揚而 

致的多夢等心理障陽, 非生理性水;m游留, 因針刺誤治규5致的陰精慣傷或水쩌助長, 

關鍵詞 ; 『黃帝內經』, 不眼, 陽氣〕t盛, 4홍遠. 

I . 繹 論

古來로부터 不眼의 문제는 인간의 건강하고 

평안을 삶을 누리고자 하는 바램에 커다란 방해 

요소가 되어 왔다. 
더구나 온갖 복잡한 환경, 그리고 다양한 직업 

과 인간관계로 언하여 현대인들은 대단한 스트레 

스에 시달리고 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不眼으로 인 

하여 고통받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

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意起하고 있다. 

먼저, 不眼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西洋醫

學에서는 不眼을 不眼뾰(insomnia, sleeplessness) 

* 교신저자 ’ 金重漢, 東義大學校 韓醫科大웰 &:典醫史學敎
室, 051 쨌짧8. 

으로 표기하며 또한 睡眼障陽라고도 한다. 

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

대부분의 不眼在은 불충분한 睡眼을 가라키는 것 

이다. 不眼에 대한 呼訴중 가장 많은 것이 잠들기 

가 무척 힘든 型이고, 그 마음이 깊은 잡이 들지 

않고 자주 깨는 型,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 

간 보다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型이다‘ 

일반적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고 나서 잠드는 

데 30분 이상 걸린다든지 또는 아침에 깨어서 기 

억에 남을 정도로 잠을 캔 횟수가 5회 이상이고 

또 睡眼中 깨어난 상태가 30분 이상으로 걸었을 

경우 그리고 전체 睡眼時間이 6時間 未滿인 경우 

를 不眼在으로 規定하고 있다. 

不眼在 자체는 질병이나 엄상적 진단명이 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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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닌} 여러 가지 원인어1 의해 일어날 수 았는 하 

나의 증상이다 따라서 不~l\;在의 원인들도 냐양 

하다. 왈얀 우울상태, 나쁜 수변습판, 소음공해가 

섞한 주거환경, 불규칙한 춰참 빛 기상시간, 약 

붙이나 말코올남용, 수면 중 열어나는 주71 적 하 

지유직임, 수면 종 호흡증단, 판절염, 구l] 양, 신경 

즙이나 정선벙 넷 7]l'}의 정신 또는 신처l 적 잘 

흰 등 여 C'] 기~1 기 었다‘42) 

또한 찌代짧랬에서 밝혀진 A體內 代짜機!陣에 

서 “ II판Ill\;과 각성상태의 交장화 유지는 中腦의 網

Jlki죄↑T化系統(reticular activation system)과 

7]Et 腦때1찌의 선경활동의 제어갈 받는 똥시에 

뇌선정의 화학션띨 물질의 동태적 변화와 멸접한 

관깨기 았cJ-.”431 고 하는 정도이다. 

까-Of.샘영폈으l 111代 文체에서는 끼、:11K을 여급l 가지 

1관묘 표현했ι1-. 여l괄 듬띤 「 Fqffl한』에서는 “不得

짜”~4), “ li!(1、安”451, “不|떳46)”, 順더ιrn 등으보 기 

팍-꾀아 있으r셔, 『행~*뿌』에서는 “/[~,휴”48)로 記패되 

。l 있고 『l짧,변入門』에는 “4애야”49l으로, 『石室¥£·‘

5값』이1서는 “ -'I'll깨”SO)ii'_ 7] 꽉꾀아 있t:J· ‘ 힌대 매1 씬영 

內r1젠에서는 이괄 “지IR’센)이라고 通짜하였다. 

Jt!T(양영,J}t~ι /j~J/L~의 형 태는 二l 정도에 띠 라 점 

을 이루7] 힘는 폐lllK‘ 갚은 파jl\;을 옷하는 ;홍빠, 

R랜|떠1i'JW.i 。1 짧은 써파, 공연히 자준 끼l는 빼됐둡 

이 고두 +Jl_i'.에 J참헨다고 할 수 있다1 

본 폐X은 T핵카ti')디젠」에 나오는 不ill\파 관련 

된 JJ?:文피 I!쩔f ~ 짧家둡으l Hr¥을 참고하여 不llR

42) 이잉기, 윈색최선의표대백과사전, 서 윤, 선티i양시, 1994‘ 
l펴2 

43) 강깐납1 약학선 t:.l~l, 시윤, 볍얀듀,_화λ}, 2001. p. 422 
44) {J;:;f}i:‘:1, !다'1filλl젠차llil, (상}, 시울r 댐및1채, 2001, p. rai. 
45) {fl:i.i폐, 전께서, p. 740. 
4G) {fl:ifj,·;:j, 전꺼)λl. p. 121Xl. 
47) {Ji:if폐, t씨t써·|셔~!E랬싸, 익성딩, 2001, p. ':fi7‘ 

48) 호l승、한, 옛IM!llλ|”l‘ 사←융, i1、{ :Y.:ftM., 1998. p 228‘ 

49) .、따, ~j.,\;:t"않;.\人|”}, λl 원, 南ill ‘한, 1985, p, 1193. 
50) i찌 |;쐐‘ 1:i"'.!.f£·‘썼1 서울 人Ji\ it j ~ffrl:, 1993, p. 57‘ 
“ Mi:人써心짜4、갖, ~!::夜1:!~'1、U바짝” 

51l M쇄쉰, ”l↑1:111탬1-'1科핑, 」t京, ~1 'i핑l협폈찌l!ztl\찌JiLL 
I ~194, p. 4~Y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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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機轉파 j행因에 때하여 연구 고참하여 밝힌 

것이다, 

II. 本 論

不~ll:의 찌1、因에 대하여 연구하자면 우선 睡服

의 機轉을 알아야 할 것이다‘ 

2-1. 睡眼의 機轉

『합帝內經』에서는 뺑따으l 잭뺑I평에 대하여 다음 

파 감이 설명하고 있냐‘ 

『靈樞·營·衛生會」어l서 “A受氣於設 됐入於뽑 以

傳與II힘 五廳六1冊 皆);)、受氣 其淸者쩌營 i해者t장섭힘 

營在9따며 흉I在따外 짤j혜기끼木h十而復大함 1;숲F렸섬 

몹~p~옳無端 衛氣 行於{잖二十五!쫓 行於陽二十五度

分寫좁夜 故氣 至I陽而起 至|쓸而止 …… zp묘l찮盡 

而陽J풍氣옷 B 中而l場麻 日西而陽흉 B 入陽盡 而

陰受氣옷 夜半而大會 萬Et,皆폐、 命티合|쏠”52)라 하 

이 j派中올 행하는 ’섣氣와 fl!K外원- 행하는 껴,\]氣기 

하루에 전선을 50회씩 순환하는데 衛氣논 陰分을 

25띠 行하고 陽分을 25떼 行하야 펄夜.'i'.. 나누어 

지넥 棒I氣기 陽])'에 이투수면 일어나꺼 되고, (힐상 

of 이르면 잠을 자거l 띈다고 하}렸다. 

그리고「‘電취fr口師 』애서도 “ 街氣 힐다行於|場 

夜스으HJ行於F숲 |윌者;t夜 夜;흡면t ·‘· [몇氣盡 P숲氣 

짧 RrJ 目 l댈 l쏠氣盡규디陽氣盛 RIJj파돗 ”53) 라 하여 

역시 f후i氣가 낮에는 陽分을 행하고 夜半에는 |쓸 

分플 행하는데, 陽氣가 다하고 |월氣가 램하면 텀 

碩하0.1 점을 자고, l찮氣가 다하고 陽氣가 낌훈하면 

깨어난다고 하었다 

『평樞--衛氣行』에서는 “衛氣之行 -B一夜五十

j뢰f身 훨R行fl陽二十五店l 夜行fl쓸二十liJ해 周

i'-1:JJ滅 是故zp:묘j찮짧 陽氣Wf巨 텀張RrJ氣上行於 

llJi, 術I틴下足太I陽, 짜背下至小캡之端‘ 其散者, 껑IJ 

52) 金j초鎬 t칸’써;씨땀‘줬:f\피 진게서, p. 502 
:53) 쇼達鎬, 쇄씌'if에원鼠꺼딱 전깨서, p. 668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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於目銀뿜, 下手太陽, 下至手1J、指之間外剛. 其散者,

別於目銀皆,下足少陽,注小指次指之間,以上個手

少陽之分, 1則下至小指之間, 別者以上至耳前, 合於

frlUI~, 注足陽明以下行, 至~j上, 入五指之間, 其散

者,從耳下下手陽明, 入大指之間, 入掌中.其至於

足也, 入足心, 出內體r 下行陰分,復合於팀,故薦 

-周. … 陽盡於陰, I쏠受氣훗. 其始入於陰, 常從

足少I윷注於賢, 賢注於心, 心注於師, ~ifj注於府, R꾸 

注於牌,牌復注於賢寫周‘是故夜行-舍, 人氣行於

藏一周與十分藏之八,亦如陽行之二十五周,而復合

於目.陽-日一夜,合有奇分十分身之二,與十分藏

之二.是故A之所以없起之時有早쫓者,奇分不盡故 

也.”54)라 하여 衛氣의 하루 個行에 대하여 구체 

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, 즉 衛氣는 平

묘이 되어 陰氣가 다하고 陽氣의 活動이 시작되 

는데, 즉 눈을 뜨면 足太陽勝뼈經의 8줌明에서 시 

작해서 足太陽經을 따라 頭部로 올라가서 다시 

목덜미 項部를 따라 足太陽經으로 내려가서 足1J、

擔의 끝에 이르고, 그 散支는 目銀빠에서 分었IJ하 

여 手太陽팽으로 내려가서 手小指 外測 끝에 이 

른다 계속해서 足少陽經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

手少陽經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足陽明經으로 들 

어가고 이어서 手陽明經으로 내려가서 다시 足心

으로 들어가서 內많의 下方으로 나와 I쏠分을 備

行하는데 그 別支가 目內뼈에 연결되어 다시 덤 

에 合하는데 즉, 足太陽經의 購明大에 교통한다‘ 

이것이 衛氣가 낮에 手足 六陽經을 備環한 후 

足少l쏠經으로 終휩하여 -周가 된다고 설맹하고 

있는 것이다_5fi) 

衛氣의 個行이 陽分을 다하면 陰分에서 衛氣

를 받는데 먼저 足少陰經으로부터 뽑으로 入注하 

고 다시 뽑에서 心으로 注하고, 心에서 다시 R머 

54) 전게서, l], 1316∼1323. 

55) 전게서, p. 1318. 
햇!JL~잖註“自陽明 入足心 tl:l 內많者 由足少陰f합經 以下行陰分

也, 少陰之~IJ 젤跳셰@ t샘m&屬於目內삐t, 故復合於팀, 交於
足太陽之뼈明六, U때휩氣뿔行之序, 엄足手六經 而終於足
少렐經, 乃띄 周之數也”

『黃帝內經』에 나타난 不眼의 原因에 관한 考察

로 注하고 , 뼈에서 다시 ~f으로 注하고, Rf에서 

다시 牌로 注하고 牌에서 다시 賢으로 注하는데 

이것이 衛氣가 夜行 陰分하여 일주하는 상황을 

설명하고 았는 것이다. 즉 그 行이 相헨으로 순 

서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賢心師Rf牌로 相傳하여 

一周가 되며 마시 賢으로 注한다. 

이상 衛氣의 畵夜 簡環을 도표로서 요약해보 

면 대략 다음과 같다. 

0 畵行 陽分 ; 足太陽經(錯;自體明커)→手太 

陽經→足少陽經→手少陽經 →足陽明經→

手陽明經→足太陽經 반복순환 

0 夜行 |쏠分 ; 手陽明經에서 足心의 足少陰

經으로 들어간 후 足少陰經 • 賢→心→

뼈→Rf→牌→賢 반복순환 

여기에서 우리는 언제에서 偉f氣가 있는데 이 

는 아침에 일어내서 저녁에 잘 때까지 體表面으 

로 내와서 활동하므로 인체는 깨어있게 되는 것 

이고, 저녁이 되어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냐가까 

지는 體專面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므로 인체는 잠 

을 자게 되는 것엠을 설명하고 있다. 실제에 있 

어 인체의 氣는 內外上下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

순환하고 있으나, 내적인 변화를 상대적 관점으 

로 區分해서 본다면 낮에는 氣가 畢面의 중섬인 

五購으로부터 밖의 經HIK 皮庸 %횟理로 끊엠없이 

發散하여 인체의 動的인 상태를 유지하니 衛氣는 

낮에는 主外요, 밤에는 氣가 表面의 經때에서부 

랴 안의 五購으로 集合하여 인제의 정적인 상태 

를 유지하니 律r氣는 밤에는 主內라고 딸할 수 

있다고 본다. 이러한 衛氣의 個環理論도 바로 우 

주변화를 인식하는 동양 고대 철학적 사유체계인 

天人相應觀 陰陽五行觀 ‘l궐動觀 등에 근본해서 내 

온 산출물의 하나라고 하겠다. 

『뚫·問·五職生成論』에서 “人때 血歸於써-”젊) 라 

는 말이 었다. 이에 대하여 王끼(은 “마은 藏血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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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心은 行때하니 사람이 꾀하면 血이 모는 經

에서 운행하고 사람이 폐하면 illl 。l B'F !}緣으로 歸

l잃하는 것은 왜 그런기? Ml 은 ITIJ}칩를 +τ하기 때 

문이다”57) 고 하었다. 衛氣의 운행에 의하면 장 

을 자게 도l면 術氣는 五j職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

때 또한 氣를 따라서 내부또 접좋판다고 볼 수 

있다, 그런데 왜 잠을 자띤 메이 H에 歸樹힌다 

고 하였겠는가? 어찌 다픈 五!빼어l는 Jfn 이 가지 

않는마고 보겠는가? 그렇지 않을 것이마. 이것도 

상대적으갇 ι、이 行Jin.을 」→하고 JJ셰는 統血을 ~t 

히강이 Jff‘은 淑 lfrl을 ~1~.하니 떼이 따으로 歸團한 

다고 만한 것일 뿐이다. ffF은 lfrl을 a’「滅하기도 

히지띤 또한 j찌빠하는 기능도 었다. 즉 낮아l는 

깨어나서 합동해야하니 때맨을 王하고 밤에는 

휴식해야하니 淑lfiL을 .:t한마고 하겠다. 

2-2. 『黃帝內ff~심에 냐타난 不眼과 관련된 

원문 

1) 『素問·깎要‘經終論篇 第 |-六」

--씨i합分 :Ji젠不已 令A欲!?Kl\펴~UD:;, UF.;而有見58)

2) 『素問·太陰l場明論篇· 第二十九」

故犯l뻐j빠없11~· 陽‘뚱·之 食~x끼;節起居-H종者­

l울’필之 

|짜포·之l!IJ入六W l잖J갖·之RIJ入]ij熾 

入거、;JN때Jj身熟不II풍따 上쩌II해llf 入五職lliJ !펜꽤 

t쩌塞 下j꾀1ftil!t 久j월1봐빠59) 

3) 『素問,熱論篇 第二十一』

퍼'riff멈 1::1 今λ熱病원- 皆傷꿨之類lli 

l뺏↑|놔l 傷댔-R 巨~ffe'j'뚱之 퍼ldiJiJ1:[:fiTj 體휴행 

56) 金ii폐, t4땀이J찜값r,JJ L, 전게서, p. 242 
57) 土>k, 빠쉐l피'r]l'I;시땐혜llfJ, 대성푼회사1 1994, p. 83. ”f:1fi;:J(JL ·~、h之, A퍼;)jj[IJJ(['.]於챔땀, Mhin1J1r1L歸於lib~ 何;홉? 

lll+1111.j까Mtll1'’ 
58) {t;:j포쉐, 퍼채’씨찜캄tliJ . l. 전게서, p 320. 
59) {i';:i쉰꾀, 진거l샤, l]. 658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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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.s F셨明풍·之 陽明主肉 其nJK俠끓 絡於目 故

身熱 目;탤 而휩퍼£ 不得$、tl!

二더 少陽J풍之 

四 B 太陰受之

五日 少陰受之

六H 歐I쏠受之60) 

4) 『素問·刺熱篇 第三+二』

B「熱病者 小便先黃 n흉痛 多G!AJHIA

熱爭fliJ狂言及爾 }써까원痛 手足냈 不得安Ji!).、 61) 

5) 『素問·評熱病論篇 第三十三』

帝타 有病督風/者 面tljjj~然響 害於言 可刺不

|뼈伯티 }짧不當刺 不當刺而찌 後五日 其氣&:、至

帝日 其至何如

|맺伯티 至必少氣H완熱 時熱從뼈背上至頭 fl二出

手熟 口乾품펴 小↑更품 댐下R重 陽中嗚 身重輪以行

月事不來 煩而不能食 不能正f많 正f않則섰 病名 B

風水 論在刺法中

帝티 願聞其說

4;;能!JEfl찢원 셉 中/f~Hl·llJ,

표없~ii였甚 I-追l뻐t끄 

諸有水氣者 微H펄先見於 目下t디 

帝티何以言 

|릿伯티 7}(者陰-tJ1 덤下亦陰번l R흉者 곧陰之꺼JT居 

故水在願者 必뺏담下H重也 

쉴氣上j띤 故口苦 휩乾 

따不得正假 正{폈Jj샀出fr닫7ktb‘ 댄7ki힘者 故기; 

得!?.A. 폐&ii짧 r짧&IJ效甚맨62) 

6) 『素問‘通調論篇 第三十四』

|뼈伯日 끼〈↑륙톰k而鳥有품者 품陽~셰Z;훤껴h「 足三

(陽者下行 今j핀而上行 故息有音也

陽明者 뿜DIKi:!1 넙者六剛之海 其氣亦下行 짧盟 

펴끼、得從其道 故不得Ii\.\tfJ• 

下經El 핍不和則l?.A/f;종 此之謂也 • 

60) ??達해, 전게서, p, 678. 
61) *達制, 전게세, p‘ 694‘ 

62) 金達鎬1 전게서, p. 724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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夫不得몸A 많/...~lf P뿜者 是水氣;?客엔L 夫水者 備律

샌젓而流i:lL 

賢者7kl織 추澤被 +iv.與U밟며 63) 

帝日善

7) 「素問·廠論篇 第四十五』

l技伯티 E陽之淑, 則健首頭重 足不能行 發薦R테 

f ~ 
陽明;?般. 則}顧r1i: ii:J:i.EP깎 R훌滿 不得없 面j맏ITTf 

熱 훌見而훌言 

少陽之願, ~Jj暴聲 賴睡규5熱 IJ/Jij휩 댐I不可以運 

太I쏠之願, 則8흥滿 }행眼 後不利 不欲食, 食則n圖

조뚫웰 64) 

8) 『素配·病能論篇 第四十六』

帝日 人有歐而有所不安者 何也

~IR1되티 |磁有所傷 及精右所之용주~lj安 故人不能

縣其病也

帝티 人之不得↑훔歐者 何也

!뼈伯터 H며者藏之蓋ill 뼈氣盛則服*- RIK*~ 「j不

鐘많뚱A 論在奇{효陰陽다:r65) 

9) 『素問·大奇論篇 第四十八』

nt羅 兩R볕滿 &{則驚,.,服끝如華者 令A善恐 不

欲坐없 行JI.常聽. 봉小陽氣予不足1JJ.‘ 季*〉(뼈JiE66) 

10) 『素問·水熱뤘論篇 第六十)]

뼈{검티 볕중兪五十七뤘 積l쫓之所聚也 水所從出

入i:ll

民];五行 行li촬 此뽑兪 故계〈病下뚫폐;t~꿇 -+.J흉 

「F훌n뿜n平 不得몸k~옵 標本↑則휩 

故)때행l「밟呼 l협寫7J<.H重 h띠쌀,j면끼지得댄k 分薦相輸

價受者 水氣.之所留也67》

63) 金達鎬 전게서, p‘ 740. 
64) 金達鎬 전게서, {] 934. 
65) 金達鎬 전게서, p‘ 없8. 
66] 金連純, 펴帝內?끊素問 下, 전거l서, p. 6, p24. 
67) 金達鎬 전게서, p. 댔‘ 

「黃帝內經』에 나타난 不眼의 !행因에 관한 考察

11) 『靈樞·營衛生會篇十八4

黃帝E 老人之不夜碩者 何氣‘使然? 少밤之人 

不臺碩者 {可氣使然?

11않伯答티 Mi者之氣血盛 其mt뎌~r몹 氣道通, 營衛

之行 不失其常 Pi畵精 而夜碩.

g격者之氣血養 其朋 l쳤柱 氣;首iκ‘ 五f熾之氣相博

其營氣흉少 而衛~~i:JG. 故書不精 夜不f휩68) 

12) 『園뭔·寒熱病 第그十一』 

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, iE屬 덤本, 名 티眼系, 頭

目苦痛, 取之걷E項rj:r兩範j뿜. 入腦乃딩IJ, 陰臨陽路,

陰!場相交, 陽入陰, 險出!場, 交於目銀皆, 짧뚫廣웰J 

Q置 팀 陰氣청흉~I/碩 티69) 

13) 『靈樞·顧狂 弟二十二』

狂始發‘ 少IU 不觸, 自高賢ill, g辯智也, 自尊

貴也? 善J罵픔, H夜不休70),

14) T靈樞·帳論 第三十五』

파題者 煩心、短氣 凰조홍 牌j용者 善n成 四鼓煩

↑免 體重 不能勝衣 밟£옳71) 

15) 『靈樞·품%發夢 四十三」

正牙l從外轉흙l 而未右숨舍. 反품於滅 不得~處.

與營衛f용w. 而영~짧8없飛揚. 便人IV.不得경긍 而혹夢 

氣j휠手~댄 則有餘於外, 不足於P석, 氣품於藏, 틱Jj有 

餘於內, 不足於外갱〉 

16) 『靈樞·耶客 第七十-』

黃帝問於1되휩티 갯~;fl)氣之客λill 或令A됩조댈 

不몽A出者 {可氣使然

f8i'i최티 --- 衛氣者 出其·[무氣之많핏 而先行於四

末分肉皮庸之|렘 而不休者ill 書日行於陽 夜行於|찮 

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職六H암 今}縣슛5客於귀”藏 

68) 金達鎬, ~*內經靈樞 醫뿔堂 , 2002, p ‘ fOO. 
69) 金達鎬 lfij'jf內/평靈樞 전재서, 야'£7‘ 
70) 전케서, p. 575. 
70 金達鎬 뀔객우f석i뺨짧t밀 천꺼i셔 끄 752. 
72) 金達鎬 'tti규한껴經靈樞 전게서, p. 842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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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지에ff ~If衛氣5!l'J衛其外 行於|場 不得入於陰 行於陽

HIJI楊氣盛 陽氣摩폐|陽샘’‘섭 不得入於|쏠 陰!찮 故目

소뿔7'.l) 

17) 『靈樞‘太感論 第八十』

黃帝티 病而不得많~者‘ 何氣使然

11皮{디티 衛氣f、得入於l쏠 常f압於陽 留於陽ffiJI場

氣j혀 陽氣滿Hill없샘f휴 

不得入於l펄 Hill찮氣!힘 故日不顆횟74) 

이상『윌땀內經」어l L-t오는 不llR과 관련된 經文

올 다시 隊l譯하여 요점을 정랴하면 다음파 갇다 

1) 『素問·談양-經終論』은 장써春分하여 不HR어l 

이르게 된 경우이다. 그 원얀은 刺針의 잘 

못에 있다. 

2) r素問·太險|없j明論』은 l뺀風1虛떼가 手足兩땀. 

으로 침입하여 六)JifJ에 이르러 身熱。l 나고 

때£.. 不~K에 이르게 된 것이다. 

3) 『索問·熱폐J은 傷寒으효 연한 陽明땀病으 

김- 身熱 A mi t.1i:-ct하변서 不llR:하,, 경우이 

디. 

4) 『素뼈·째熱』은 n+의 熱病으로 熟야 B±낌양하 

게 발작할 때 狂듭 手足熾{Q하면서 lf'HR하 

게 되는 경우이다 . 
5) r쳐갖問 ·WP 

침하지 1달아야하는데 자침해서 少氣 身熱

하며 口따 품泡 뎌펄;j~來 1:\U,펴 4;能食 等

’l앙이 있으며 正↑멍할 수 없는 데, 正個하띤 

n찢1뼈힌다고 했다. lE없할 수 없는 것은 뿜 

中이 不깨하가 때문이요, lE많하면 ut,:11秋가 

심해 지는 것은 水뻐기- 폐를 j뭘追하기 때 

문이라고 했다‘ 그근1므로 모든 水病者는 不

得l:iA 할 수 있다고 말했다. 

6) 『파問·遊1해論』은 陽|껴챔의 氣가 팽하여 숨 

쉽이l 소리가 나며 4야Ill'.에 。l르는 경우인데, 

즉 냄4애JI하여 -HK에 이른 경우와 水氣가 

73) 싼jyj'j;:j, 젠가l사 p. 1205ι 

74) ft:jfJ{:j, 친거l샤, p. 1410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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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 엽하여 不得歐하눈 경우를 말하는데 이 

경우는 W、하면 뼈息이 일어난다고 했약. 

7) 『素問·廠듬해』은 足陽明뽑經 혹은 足太陰牌

經이 l缺週하여 %흥滿하며 不眼어] 이른 병 이 

다. 

8) 『素問‘病能論』은 五藏야 손상을 엽었거내 

혹은 精이 결핍하여 不眼, 즉 歌不安에 이 

른 경우이다. 

9) 『素問·大奇論』은 昨羅이 있을 때 뾰하면 

驚한마고 하였고, 服。] 이르는데 꽃잎과 같 

이 가벼운 자는 공포증이 잘 얼어나고 펀 

얀하 앉고 둡지 못하는데 이는 小陽의 氣

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‘ 

10) 「素問水熱大論』은 水病으로 인하여 아래 

로는 大碩이 浮睡하고 위로는 U밟呼가 일어 

나 不得폐、하는데 이는 水쩌로 인하여 뼈의 

氣가 道하여 不眼에 이른 경우이다. 

11) 『靈樞·營衛生會』에서논 老人의 不眼在을 

설명하는 더l 老A이 되면 氣血이 흉弱해지 

고 氣道가 유리하지 못하고 營氣개 賣少하 

여 衛氣가 며로 틀어가기 힘들어 不R民땐이 

생긴다고 하였다. 

12) 『靈樞·寒熟病』은 陰臨服파 陽關服。1 相交

하는데 陽짧服이 盛하여 碩담하여 不眼에 

oJ른 경우를 말한다‘ 

13) 「靈樞,顧狂』은 狂이 始發할 때 少댐、하며 

不戰하고 自高賢하며 自辯칩l하며 自尊貴하 

며 罵’픔를 잘하기를 밤낯으로 쉬지 않는다 

고하였다. 

14) 『靈樞·!浪論』에서는 心服證은 煩'~、하고 

短氣하며 不服하게 된다고 하였고, R꿰뚫펌 

은 띠뼈가 煩1*하면서 不llK이 i趙伴한다고 

하였다 

15) 『靈樞--품뻐發夢」에서는 펌氣가 외부에서 

내부로 챔입했으나 아직 정힌 處所가 없으 

나 藏!冊플 교란사키므로 그 곳에 安居하고 

있는 營衛와 짧때이 불안하여 11핑揚하므로 

i;;;_不安하며 꿈이 많아 결국 不服파이 생긴 

다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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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) 『靈樞·쩌客』은 쩌氣가 l缺팽하여 五購六廠

에 침 입하여 외부에 陽氣가 8王盛하므로써 

外部를 保衛하는 衛氣가 내부 陰分으로 들 

어가지 못하고, 또한 陽氣가 성하므로 陽臨

mK이 충만해져서 결국 陽盛l쏠虛하여 不眼

에 이른 경우이다‘ 

17) 「靈樞·大感論』은 ~m客篇과 똑같이 衛氣가 

陰分에 들어가지 못하고 陽分에 머물랴 陽

氣가 充滿하고 陽騎g없이 성하여 |場盛陰虛

로 인하여 不眼이 된 경우이다 

2-3. 不眼의 原因에 대한 고찰 

앞장에서 『黃帝內經』에 散在되어 있는 不眼과 

유관한 經文을 밝혔는데 이를 다시 묶어보면 다 

음과 같이 총 17篇인데 즉 『素맴,該要經終論』, 『

素問·太|쏠陽明論』, 『索問·熟論」, 『素問·刺熱』, 『

素問·評熱病論』, T素問·通調論」, 『素問·廠論』, 『

素問·病能論』, 『素問‘大奇論』, 『素問‘水熱六論』,

「靈樞’營衛生會』, 『靈樞·寒熱病』, 「靈樞·爛狂』, 「

靈樞·眼論』, 『靈樞,i~tfl發夢』, 『靈樞·別客』, 『靈

樞大휩論』 등이대. 

이를 다시 내용상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대별 

하고, 不服을 유발하는 까닭을 經文과 歷代 內經

註 釋家들의 견해를 벨려서 설명하면 대략 다음 

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. 

1. 陽氣의 允進
『靈樞·寒熱痛』, 『靈樞.!fB客』, 「靈樞·大행論』등 

篇에서는 外!f~의 침엽이나 혹은 體內의 댐f氣로 

인해서 陽氣가 盛해 지고 이어서 陽짧服이 왕성 

하여 陽盛陰虛한 상태가 되어, 결국 衛氣가 陰分

으로 블어가지 옷해서 생긴 不Ur~을 발하고 있다. 

이에 매하여 張景폼은 “足太陽裡은 項으로부터 

腦로 들어가는데 별도로 뚫陽關願과 연결되어 目

內B此의 購明7차에서 交合하는데 陽騎服이 盛하면 

陰氣가 不榮하재 되므로 目張如R월하여 不眼한 

다.”75) 라고 解說하였다. 이는 모든 不眼在이 原

75) 服景감, }$어쪼 下, 서울r 大星文j ~ffcl:, 1994, p. 402. 

「黃帝內經』어l 나타난 不眼의 原因에 관한 考察

因이 비록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르는 A體內

氣의 變化樣相이라고 하겠다. 

2. 陽明經의 失調

陽明經의 失調는 外別의 ↑훗入파 법經之氣의 

!減팽으로 인한 경우로 兩었IJ할 수 있다. 즉 r素

問·太陰陽明論』은 陽明經에 虛!fB밟!.\I風이 침입한 

후 그 熱이 六剛로 들어간 경우요, 『素問·熱論』

은 寒%가 陽明經으로 침입해서 陽明經 實熱證이 

된 경우o] 다. 반면에 『素問·述調論』고} 『素問·廠

論』은 l獨明 自經의 氣가 廠왜으로 안해서 발생 

한 不眼在이라고 활 수 였다. 결론적으로 말한다 

면 陽明經의 多血多氣한 經g없이므로 陽明經이 盛

하면 體表의 陽氣가 H.I盛해지고 I쏠波은 챔漫되므 

로 결과적으로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감을 방해한 

다고 할 수 있대. 

3. 몹中不和 

몹中不和는 직접 內傷餘食이나, 혹은 牌鐵失調

로 인한 뿜中不和와 足陽明뽑經애 침입한 風寒의 

外쩌가 뼈인 뿜로 傳變하여 생긴 경우로 나눌 

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래한 봅中不和는 牌의 行

i별波 작용이나 陽明經의 氣血個行을 ~)j害한다고 

할 수 있다. 즉 『素問·進調論』에서 陽明經의 氣

가 I斯팽하여 不眼하는 경우를 말하였고, 『素問·

熱論』에서는 陽明經의 實熱로 연한 不m~올 발하 

였고, 『素問·評熱病論』은 뽑風i장에 써針을 잘못 

해서 바로 누우면 隊願가 발생하는데 바로 누울 

수 없는 것은 經文에서 뿜中不和하기 때문이라고 

하였고, 또한 바로 누우면 水氣가 웹의 標인 )j메 

購을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. 이는 아마 牌

는 뽀폈하고 行律淑하므로 몹病은 결국 調앓작용 

을 잃어서 水쩌를 조장케 한다고 볼 수 있마, 『

靈樞·恨論』에서 牌H황證에 四뼈煩問하면서 IV.不安

한다고 했는데 이도 역시 뿜中不和와 관계가 있 

다고 볼 수 있다. 傷寒 外돼가 經病에서 j冊病으 

로 전변되어 몹家實한 경우는 더 말할 펠요도 

없고, 內傷으로 뿜中不和한 경우 즉 없;食不節로 

牌虛하여 i事波을 運化하는 가능을 상설하거나 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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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을 i뼈節하는 기능을 잃어도 또한 睡服을 방해 

합 수 있을 것이다. 『索問‘五藏5.JIJ論』에서 “뿜는 

水殺之海요, 六]끼-之大源이라”했듯이 冒는 爛熟水

폈하여 氣m을 生成하는 源없이 되므로 뿜中不和 

는 곧 |않m의 생성을 감소시켜 결국 陽盛il숲虛한 

상태블 조장하여 용이하게 不眼에 。l르게 할 수 

있다고 할 것이다. 

4. 五職 網氣不足

『힘問·病能論』에 “ IJ藏有所傷, ;&精有)iJT之寄~lj

安”이라 되어 있으냐, 宋代 新校正에 의하면 王

水 『素問』 이전의 醫품인 r벼ζ經』에는“精有所 

之유H!lJ安”이 “網有所倚Qi]!:!,\不安”으로 되어있고 『

합帝內經』의 딩IJ木언 『太索』에도 “精有所倚~lj不

安”으로 되 어 있는 바76), 이 르卷의 뽑뿔; 經文을 

닝1교해서 校폐해 보면 『素問』 및 『太索』의 질문 

이 “人有때而有所不安, 何也?”라고 하였기 때문 

애 。l m文은 『太힘』나 『甲ζ經」을 쫓아 “精有

써倚H1Jr;-H、安”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랴변 本

經文의 의 u] 는 五|職。l 손상 받았거 나 혹은 精이 

+足하면 Ji~νF~웃을 초래한다든 뜻이다. 五|熾樹傷

으로 본다면 뇨|뼈의 病이 모두 이에 속하니 「素

間’JjHJ熱폐』으1 ffF熱病, 「素問·大奇論』의 Hf짧, 「靈

樞,·)J長詢』 의 ,c,、服 빛 빠IJ당 등도 여 기에 속한다고 

합 수 었다. 그 외 五|熾號氣 不足은 『靈樞·營衛

生會쩌』이l 나오는 老A性 不UR;인데, 老A은 氣血

이 황%하여 氣進가 불리하고 營氣가 哀少하여 

夜不llIJ'.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마 『靈樞·木歲』에 

서 “뇨|빼者, 1싸以滅網神Jin.氣塊LIJ\L者也”77)라 하여 

뇨j熾은 網氣!빼rtn.을 滅하고 었다. 그퍼므로 五職

이 ”lfgj을 받거나 혹은 年老하여 뇨)熾의 機能이 
흉弱해지 면 A將內 統氣神.lfrL 즉 휩I쓸이 不足하여 

결국 짜I氣기. I楊分에서 |찮分으로 들어가는데 용이 

하지 않기 때문에 다A不安 빛 夜不碩 등이 일어 

나게 판다고 하겠다‘ 

7Gl 폐펴春, WM'i씨팬땅I써校注, 北京, 人l\'.짝I生WI띠社, 1992‘ 

p, 591. 
77) 金J:H1::i. J4•,\;↓시땀짧빠, 전게서, p‘ 잃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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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심리적 장애 

『靈樞·顧狂』에서 狂徒이 始發할 때 少없한다 

고 하였다. o] 는 『素問‘生氣通天論』에 “陰不勝其

陽 則%)&流博淚 井乃狂”78) 이라 하였고 『素멈·病 

能論』에서도 “陽何以使A狂? ||皮伯日 P易氣者 因

暴折而難決 故善짧也”79)라 하여 狂在은 陽氣가 

極盛한데 解消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멍 

하고 있으니, 陽氣가 樞盛하므로 결국 睡服에 지 

장을 초래하여 少때하는 증상o] 겸해서 발생한다 

고 볼 수 있다. 『靈樞·浮쩌發夢』에서 !tll氣가 外

옵]I에서 五懶으로 침입하여 氣블 교란시키면 塊嘴

이 飛揚케하여 사란으로 하여금 不得歐하면셔 多

夢케 한다고 한 것이 모두 심리적 장애로 말미 

암아 不眼을 수반하였다고 할 수 있q, 그 외에 

『素聞·大奇論』에서 “9「짧 li'J..則짧”한 것이나 “服

至如華, 令人善恐 不欲坐면~. 小j揚氣予 不足也”등 

이 여 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. “따羅 톰삐1]驚” 

에 대하여 張景f콤은“맑은 續j修플 士하는데 IV-하 

면 氣가 더욱 鍾游하므로 짧하게 된다”%)라고 

하였대. “|]|&至如華, {~欲坐몹~. 小l껴氣不足”에 대 

하여 千:71<은 “服이 이르는 것이 꽃잎과 갇이 떤 

약하q,”81)라고 발했으며, 나아가 帳景몸은 “服

이 팎浮柔弱하며 시、!陽은 心과 表홍가 되어 小陽

氣 不足은 氣가 心에 通하므로 恐佈가 생기고 

坐며하지 않으려고 한다”82)라 하여 小陽氣 不足

하여 不欲죠IL: 따k하는 까읽을 心파 연겨l시켜 解說하 

였다. 그리고 五械의 君王로서 神明이 出한다고 

보는 心 자체이〕 病變。l 있을 때도 유관하다고 

보는데 즉 T靈樞. IJ뚫論』어l서 ,c,、眼證의 몹A不安。l 

여기에 넣을 수 았다고 본다. 

78) 金達鎬, 뀔해까l經素問 上, 전게서, p, 68. 
79) 金達鎬, 전거l서, p, 952. 
80) 金達$힐 뀔땀內딴素間 下, p, 6. 
“따主짧隊 1:i,\페氣愈찌E /&:多@@也”

81) 王7Jz, 전게서, p. 294. 
“服至J<u華 5씹似華mi!弱 不可正取며 小|없之」服 上人耳cp 故常
聽也”

82) 金途밟,J, 전제서, p. 24. 

때행 如草木之華 而輕i추켜;--也. 시、陽屬內火 與iC,、寫表뿔 小
u융不足 HIJ氣通於,c,、, 폼샘不欲坐따者 心氣↑土而不ιj십也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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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非生理的 지〈쩌 

『素問·評熱病論』어l “正↑많~lj댔”하는 뱅증을 風

水라고 命名하는데, 본편 뒤 부분에 내오논 경문 

에서 그렇게 되는 까닭을 “正樞ltIJ섰甚 上追뼈m” 

라 한 것과 “正f願Jj效出淸水也 諸水病者 故不得

뭉k 歐~lj驚 驚ijlj效甚也”를 종합해보면 正個하면 

水쩌가 뼈를 ;물追하여 놀라게 되고 며짖P秋가 섬해 

친다고 하였다. 이는 흉막이나 복강 내에 水쩌가 

체류되어 있는데 앉꺼내 세 았다가 만일 바르게 

둡게 꾀면 뼈體 下部내 복강 내에 체류E티에 있 

덴 水맑가 불i!.:' 적 현쌍에 의해λ1 장부로 。1동하 

여 뼈를 這i묘하7] 때문아l I맺軟를 詩發하꺼냐 호 

흡작용을 방해한다고 볼 수 았다. I素問,;띤調論j 

에서도 “歐하면 P밟침、이 발생하는 자는 가〈氣가 침 

입해서이다”라고 한 것이 이와 갇은 類이다. 『

素問·水熱血論』에서 “水病은 下部로 浮睡을 발생 

하고 t部로는 빼呼를 발생하여 不得歐한다.”고 

한 것도 水%가 師로 遊上하가 때문이라고 하였 

다. 그 외 『靈樞·眼論」에서 ,c、8長과 牌帳 릉도 없 

不安 증상을 일으칸다고 하였다. 眼病이 不得없 

를 일으커는 원연에 대하여는 眼病의 원인에서 

찾아 볼 수 있는데 본 「靈樞·眼論』에서는 “帳者

馬生? {미因而有? l快伯日, 衛氣之在身也, 常然1(!

服, --- 廠氣在下, 營衛留止, 寒氣通上, 률!ffl相攻, 

兩氣相擺, 乃合寫g흘tl1”앓)라 하여 衛氣가 遊行하 

여 營衛가 留鴻되고 下魚에서 寒氣가 進上한 소 

치라고 하였다. 결과적으로 眼은 睡Nil';과 관계가 

깊은 衛氣의 기능을 失調케 한 所致인데, 이는 

王關가 이르기를 “氣者水之母, 氣行~IJ水行, 氣‘滿

~lj水짧”없)라 하였듯이 氣帶로 인하여 7](~帶를 유 

발시키고, 水練의 저류는 결국 歐不安에 。l르게 

한다고 볼 수 있다. 

7. 刺針의 誤治
「素問·該要經쩍論』 에서 .刺春分하면 뱅이 

낫지 않고 副하고자 하나 睡眼올 이룰 수 없다 

83) 김달호, 황제내경영추, 전게서, p, 염5‘ 
84) 李東젠 外五名, 東빽 「f면醫뽑, 大星文化社, 1983, p, 

647. 

『黃帝內經』에 내타난 不眼의 風因에 펀한 考察

고 하였다. 이에 대하여 王永은 “.刺春分해서 

Jlf氣가 적어졌기 때문이다” 85)라고 하였고, 張志

聽은 “·藏의 氣를 外뺑하였기 때문이다”86)라고 

하였다‘ 
이는 『靈樞·寒熱病』에서 “凡刺之좀, 中而不去

~lj精빠”87)라고 하였듯이 刺針의 禮治는 陰精올 

손상시키므로 衛氣가 陽分에서 陰分으로 쉽게 을 

어갈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롤 

수 있다‘ 『素問·評熟病論』에서 I합l風證에 마땅히 

폐l針해서 안펠 경우인떼 명j針한 갱우논 不能IE週

하는데 이어] 매하며 i톱景놈은 "I품l첼이 不足한데 

다{사 예-針등「여 게듭 훌陰을 상하케 하여 陰!휩하 

예 I꿇盛하여 身熱oJ 나고 균出하케 된다꺼짧|고 

하였다. 高世햄은 “賢은 生氣之源인데 刺針하변 

반드시 少氣하고 身熱하는 맹층이 생기고 水行에 

있어서 標本의 되는 뼈와 뽑이 兩藏。l 不交하므 

로 正隨하지 못하고 正限하면 TI$~秋가 발생하게 

된다”없)고 하였다 

III. 結 論

『黃帝內經』에 제시된 不眼과 관련된 17篇의 

經文을 고찰하여 不眼의 원언을 연구한바 대략 

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 

人體 내에서 睡眼과 不眼을 좌우하는 것은 術

氣의 활동에 달려 있마. 정상적 인 衛氣의 備行은 

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되어 잠들기까지 낯에는 

陽分인 手足三陽經을 위주로 운행하며 밤아 되변 

足少|쓸뽑經으로 들어가서 |쏠分인 五職으로 들어 

85) 王애, 黃땀內經素問, 서울, 大星文化폐-, 1994. p‘ 105. 
}If氣少 llx令쨌;l싸지能UR 

86) 張志牌, 꿨f隔 素問集註, 大星文化벼;, 1994, p. 126. 
春令所以j없.藏之氣:t!l, /\짧~Qlj氣歸於陰 而反(刺春分以)I명之 
故令/\欲뮤\f..lf~밟R 

87) 金達鎬, 윌帝內經設樞 전게서, p. w. 
88) 張景룸, 顆經 土, 大星文1tltl, 1982년, p, 잃3. 
t뎌힘以뽑陰不足而復刺之則重陽휠[쏠 乃成是病 益뽑與IJ9j)])l';J:옆 

表훌 r품經自足上注뼈며 ~.!JJ!jt經담 Ji:l\J횡 下行)줍背 r용섬죠Q” 
陽勝 故熱從됩背上至頭『ilifl:IH12 

89] 高l단삐, 素問直뼈, “띔월生氣之源, 氣至i머病必少氣 少
氣Qlj~if熱 ... 師1품不갖, 故不能iEiW 1£1願ljlil"i,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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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서 즉 ’암→ι、→nm→H「→배1→뽑하여 Ji빼 相/띤↓ 

I때으로 반복 순환하게 된다. 만일에 챔f氣가 外%

에 침힘을 받거나 혹은 內傷으로 인하여 衛氣의 

기능이 尤↑빼허게 되어 l場氣기 極盛히면 不HK에 

이르게 펀다. 즉 인체는 까I氣가 낮에는 陽分으토 

나와서 휠동하므로 깨어나고 빔이 되면 떤分으로 

듬어가므로 잠이 탈거l 된다‘ 잠을 깨고 장을 자 

고 하쓴네는 깎j氣의 內싸出入이 순조롭게 이루어 

져야 한마. 짜l氣의 |지外 出入을 순조롭게 하는 

힘은 또힌 li.!熾의 精氣에 1살려있다. 즉 五懶의 

1꼽氣기 HI;盛하면 짜I氣륜 F효分으로 ~&入하는 행이 

서l이 저지만, *핍氣가 줬弱하면 ↑!l;r氣륜 陰分으로 

n.&入하든 힘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. 그러므로 

찌l[J;의 Jjj〔 llil은 궁극적으로 “陽바陰哀” 혹은 A體

내의 상태가 “떤l훨陽盛”에 풍여 있다고 할 수 있 

다. 여지서 陽盛은 『꿇問·|앓-陽應象大論』에서 “少

火生氣, ” l;火散氣”에서 ”|;火에 해딩한다고 볼 수 

있는 것이며, 陰l꼽의 ”장은 朱꺼i찢가 陽有餘陰不

JE,패에서 말하는 圓陰 흑은 情lfil에 해딩 한다고 

만할 수 있플 것이다. 微精氣하는 五職이 모두 

증요히 지민, 약-히 그 가운다! ”싫*팎히;17_ i! 싫 rfn.허든 

싸 ’'P't의 기능이 ||퍼llK괴 더욱 핀런이 깊다고 볼 

수 있으며, 또한 後天之本으로서 水줬之i每가 되 

며 /‘;싸之大海기 되어 精 1(11 生成의 원천이 되는 

뒤」-의 ;]능이 ||판llR괴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. 

+11κ은 히 나의 j퍼젠에 불과하므포 여 러 가지 

맹판이 4、:111r:올 야기할 수 았다. 

낀1!'·씨져經J 의 씬k에 의거하변 >fllK의 원인윤 

대략 디음과 갇이 요약할 수 있었디--

l ‘ 陽싸의 /Cii:t 
2. rh\IVHfi<의 ~i써 

3. 'i'/ 1j1 ↑、:f11
4. hi械의 Jn(!!j 이나, 1[· 老호 인한 iJ:/熾filJ)j((不足

5. ~Hii' 이나 생때이 Jltj싹하논 多경L 등의 心Jfil「r~~뀐11냥 

6‘ JI:‘l→페|꺼 水깨의 ”양{꺼 

7. 씨in의 싸빠르 인한 U승*,l;의 행↑쩌이나 水%의 JJ)J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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